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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87년 정보교환용 부호가 완성음절형 부호계로 개정되면서 한글 음절 표현은 극히 제한되어 컴퓨터상
에서 한글의 표현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1446년 훈민정음이 공포된 후로 목판, 활자시대를 지나서 타자기
를 만나면서 한자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특히 컴퓨터시대가 되면서 한글은 타자 이상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음절문자로 분류하여 완성음절형 부호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표준인 유니코드에는 세가지 종류의 부호가  반영되어 있는데 음
절문자 중심의 부호화이므로 훈민정음의 특성을 해치는 일이며 또한 한글의 과학성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입각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훈민정
음을 표현하는 최적 폰트 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한글부코드표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74 마이크로소프트 워드2000과 한글과컴퓨터 글

1. 서  론

  현행 한글부호계인 KS X 1001 정보교환용 부호계는

2350개의 완성 음절에 대한 부호로서 1987년 조합 음절

형 부호계를 개선한 내용이다. 한글부호계 표준에서 혼

란의 핵심은 문자론 입장에서 한글문자를 기본적으로 음

절문자로 이해함에 기인한다[1,2,3]고 본다.

15세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달리

표음문자에 속하며 음소문자이면서 음절문자에 속한다.

음소문자는 훈민정음의 근간이며 음절문자는 가독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보교환용 부호계 KS X

1001과 KS X 1005는 음절문자를 중심으로 삼고 음소문

자는 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현

행 한글부호계는 훈민정음의 기본 원리를 크게 해치고

있다. 최근 KS X 1005에는 1992년 이후 새로 발견된 옛

한글 자모 117개를 새로 추가하였다. 훈민정음해례의 “무

릇 글자는 모아야 소리가 난다”[13]는 낱자소 기반의 조

합음절생성원리를 뜻하므로 훈민정음 표현은 낱글자를

중심으로 음절폰트를 조합해야 한다. 여기서 낱글자는

음절 구성 요소인 초성, 중성, 종성의 기본 자모를 말하

며 음절 구성요소를 음소라 할 때 음절 글자 구성요소는

자소(字素 grapheme)라 하고 초성, 중성, 종성 낱글자는

낱자소라 한다. 그런데 문서가 낱자소 코드일 경우 모음

꼴에 따라 다른 초성 낱글자의 적합한 글자꼴을 선택하

는 일이 별도의 모듈에서나 운영체제 차원에서 지원되어

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이 가진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훈민정음이 표현

가능한 약 399억 음절자를 생성하는 조합폰트를 설계함

에 있어서 최적 설계 방안을 기존 옛한글 표현법과 비교

분석하고 또한 현행 한글부호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한글 부호화 대상[2]에서 보면 한글의 음절, 자모, 자소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음절은 KS C 5601-1982, KS X

1001과 KS X 1005이고, 자모는 KS C 5601-1974와 KS

X 1005이며, 자소는 정음형 코드와 KS X 1005이다. 즉

KS X 1005는 음절, 자모, 자소 코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

다. 음절은 완성 음절형(완성형)과 조합 음절형(조합형)

이 있다. 현재 옛한글을 지원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2000과 한글

과 컴퓨터 글에서 한양 사용자정의 영역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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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한글의 문서 코드와 폰트 코드

(PUA:private user area) 코드에 따라서 옛한글 약 160

만자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훈민정음 폰트 연구[8,9]에

따르면 훈민정음이 표현할 수 있는 약 399억 음절 폰트

를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근거하여 조합 원리에 따라서

생성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자론적으로 한글은 음소

문자인 로마자, 음절문자인 가나자와는 달리 한글은 음

소 및 음절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코드화 대상이

음소와 음절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 음절형 코드체계를 선택했음을

본다. 또한 옛한글10)을 입력하는 입력틀(IME: Input

Method Editor)로는 [4,5,6]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완성음절형 코드를 생성한다. 낱자소기반 음절조합 연구

[8,9,10]는 낱자소에 대한 코드인 정음형 코드[13]를 생성

하여 문서에 출력된다. 그러면 모음의 글자꼴에 맞게 설

계된 1651개의 낱자소 글꼴을 설계하여 399억 음절자를

조합한다.

3. 문서코드와 폰트 코드

현재 컴퓨터에서 로마자의 경우 코드는 문서표현과 폰

트표현의 경우에 그 값이 일치한다. 한글은 자판을 거친

이후 완성음절형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문서와 폰

트 코드가 일치된다. 현재 유니코드[12]에는 자모, 호환자

모, 한글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모는 자소이고, 호

환자모는 자모, 한글은 음절을 부호화 한 것이다. 옛한글

음절 표현은 자모 코드를 이용하여 음절 조합을 지원하

고 있다. 여기에 반영된 옛한글 자소는 현재까지 사용된

적이 있는 것 가운데 발견된 것이고 아직 더 발견될 여

지도 있고 옛한글에서 사용된 것처럼 외국어의 표현을

위하여 더 많은 자모의 조합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KS

X 1005에서 자모(자소) 코드를 이용한 조합음절의 경우

현대 한글음절인 ‘깍’과 ‘꼭’을 조합할 경우 ‘ㄲ'은 모음의

꼴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코드가 제공되

므로 초성의 꼴이 같아서 음절글꼴이 예쁘지 못하다.

반면에 모음에 따라 초성 글꼴을 달리할 경우 다른 폰트

코드를 부여하게 되어 ’ㄲ‘이 서로 다른 글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그림2를 보면, 음절 ’가‘의 초성 'ㄱ'

과 음절 '구'의 초성 'ㄱ'의 문서 코드는 같더라도, 폰트

로 표현시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은 하나의 원리로써 399억 음절의 표현을 정의하고 있으

나 현행 코드체계는 현대한글과 옛한글을 구분하여 음절

중심의 코드체계를 구성하며 부분 표현을 하고 있어서

10) 옛한글은 1446년에는 있었으나 1933년 한글맞춤법 통

일안에서 제외 네글자(ㆍㅿㆁㆆ)를 말함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해결하려면 문서에는 정음형 코드로 표현하고

글자꼴을 출력하는 때에 한 음절의 낱자소열을 인식하여

중성의 모양에 따라서 적합한 글자꼴이 선택되어 음절글

꼴을 조합하는 별도 모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가정은 일단 폰트코드로써 문서상에 직접

표현하고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모든 음절인 약 399억 글

자꼴을 9개의 음절구조에 따라서 정음형 낱글자 폰트를

이용하여 조합음절글자를 만들어서 문서편집기나 웹브

라우저에서 표현되도록 한다.

4. 한글 음절의 표현 범위

현행 정보교환용한글부호계 KS X 1001은 1933년 조선

어학회가 정의한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에 따른 11172

음절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옛한글은 우선 필요

한 것들만 지원하고 있다. 옛한글 처리에서 필요한 것은

입력틀과 표현 가능한 글자꼴 집합인데, 워드2000과 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표현 가능 음절인 약 399억 자의

극히 일부분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주된 이유

는 훈민정음을 음소가 아닌 음절문자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훈민정

음 창제원리는 옛한글을 정의한 바가 없다는 점이며, 28

개 음소문자와 음절조합틀을 정의함으로써 “천지자연의

문자를 표현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여기서 현행 표

준부호의 오류는 음절조합틀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이

틀이 만들어낸 결과인 음절문자만을 인식하는데 따른다.

다시 말해서 훈민정음은 낱자소 글꼴을 조합하여 음절

글꼴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옛한글을 지원하는 한글 코드 체계를 살펴보면,

유니코드, 한양PUA코드, 정음형 코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음형 코드와 기존의 한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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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ㅿ, ㅇ, ㆁ, ㅈ, ㅊ, ㅋ, ㅌ, ㅍ,

ㅎ, ㆆ, ᄼ, ᄾ, ᅎ, ᅐ, ᅔ, ᅕ (23자)
중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11자)

종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ㅿ, ㅇ, ㆁ, ㅈ, ㅊ, ㅋ, ㅌ, ㅍ,

ㅎ, ㆆ (17자)

초성 중성 종성 합계

유니코드2.0 90자 66자 82자 238자

유니코드5.1 124자 94자 137자 355자

한양PUA 124자 94자 141자 359자

정음형 23자 11자 17자 51자

표 3 한글 코드 별 초성, 중성, 종성 개수

자소 총 개수
한글 음절

총 개수
%

유니코드2.0 238자 약 50만 음절 0.001%

유니코드5.1 355자 약 160만 음절 0.004%

한양PUA 359자 약 160만음절 0.004%

정음형 51자 약 399억 음절 100%

표 4 코드별 옛한글 표현 개수 및 퍼센트(%)

드의 옛한글 표현 범위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 표1은 정음형 낱자소 집합을 보여주며, 표2

에서는 한글 음절을 만들 수 있는 초성, 중성, 종성 개수

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정음형 자소집합

자모

코드

초성 중성 종성

합계낱
자
음

2자
자
음

3자
자
음

낱
모
음

2
자
자
음

3
자
자
음

낱
자
음

2
자
자
음

3
자
자
음

유니
코드2.0

23 59 8 11 44 11 17 54 11 238

유니
코드5.1 23 86 15 11 61 22 17 91 29 355

한양
PUA 23 88 13 11 65 18 17 98 26 359

정음형 23 - - 11 - - 17 - - 51

표 2 한글 코드별 낱자모음, 2, 3자 자모음 개수

위의 정음형 코드를 살펴보면, 초성, 중성 종성이 자소

형태로만 되어 있다. 이는 복자모를 코드화 대상에 포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따라서 합

자해를 통한 낱자소만으로 나열하여 복자모를 만든다.

이에 비해 유니코드와 한양PUA코드에서는 복자모를 코

드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자모가 나타났

을 때 가나다순으로 추가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정음형 코드가 다른 코드와 비교했을 때, 문자

집합이 작고 399억 음절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표3의 각 초성, 중성, 종성 개수에 따라 한글

음절을 조합할 수 있는 음절 개수를 산출 할 수 있다.

산출법은 기존 연구 [7]을 참조하였다.

 표1,2에서 정음형 코드는 낱자소 초성, 중성, 종성의 

개수만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음형 코드를 통해 한글 음

절을 생성할 수 있는 초성 5,219자, 중성, 1,463자, 

5,220자[7]를 제시하였는데(정치음, 치두음 ᄼ, ᄾ, ᅎ, ᅐ,

ᅔ, ᅕ 미추가시), 이는 코드는 낱자소만으로 지정하고, 

복자모를 만들 시에는 코드를 지정하지 않았다. 단지 낱

자소를 나열하여 복자모 형태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기존의 다른 코드와는 달리 최소한의 코드를 통

해 모든 한글을 생성할 수 있다. 훈민정음 표현을 위한 

한글코드들의 표현능력을 요약하면 표4와 같다.  

 

 정음형 코드의 낱자소만으로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

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폰트가 필요하

다. 이전 연구 [8,9,10]에서 개발된 자소형 최적 폰트는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니코드와 한양PUA코드에서는 옛한글 

표현이 부족한 것인가? 살펴보면, 우선 컴퓨터상에 표현

할 폰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수용할 코드가 부족

하다고 하는 말과도 같다. 유니코드에서 지정된 한글 코

드는 모든 한글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

기 때문에 한양PUA코드는 부족한 옛한글 부분을 유니코

드영역 중 사용자 정의 영역 부분에 별도의 한글 코드를 

지정하여 폰트 제작을 하였다. 그렇다고 한양PUA코드가 

모든 한글을 표현하지 못한다. 완성형으로 모든 한글을 

표현하기에는 코드와 폰트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조합형으로 코드와 폰트를 제작하여야 하는데, 현

재 유니코드와 한양PUA코드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복자모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완성형 문제처럼 코드와 

폰트의 부족 문제에 부딪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정음형 코드의 낱자소만으로 이용한 코드와 최적 

폰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다음 5장의 자소형 

최적 폰트 설계부분을 살펴보자.  

5. 자소형 최적 폰트와 기존 폰트 비교

 앞에서는 정음형 코드가 훈민정음 음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기존 코드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자소형 최

적 폰트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 폰트들과 비교함

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소형 최적 폰트가 효율적

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우선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모든 한글 약 399억 음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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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한글 음절 9가지 형식과 3가지 형[8.9]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절 구성 형식과 형이 필요하다. 그

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 [8,9]에서 제시한 9

가지 형식과 3가지 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11 : 초성 1, C12 : 초성 2, C13 : 초성 3

hV1 : 가로중성 1, hV2 : 가로중성 2, hV3 : 가로중성 3

vV1 : 세로중성 1, vV2 : 세로중성 2, vV3 : 세로중성 3

C21 : 종성 1, C22 : 종성 2, C23 : 종성 3

 한글 음절을 생성 시에는 중성, 종성에 따라 형식이 달

라진다. 이는 가로 중성인지, 세로 중성인지에 따라 초성 

글꼴 모양이 달라지며, 종성 입력시 또한 글자 모양이 

형식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그림4에서 

․ ‘가’ = ‘ㄱ’ + ‘ㅏ’

- 2형식 초성 ‘ㄱ’ + 세로중성 ‘ㅏ’

․ ‘고’ = ‘ㄱ’ + ‘ㅗ’

- 4형식 초성 ‘ㄱ’ + 가로중성 ‘ㅗ’

그림 4 음절 구성(2형식과 4형식)의 ‘ㄱ’ 글자모양 차이

‘가’의 ‘ㄱ’과 ‘고’의 ‘ㄱ’은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모양이

다르다. (‘가’는 2형식이고, ‘고’는 4형식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음절 구성형식에 따라 폰트 모양이 다르게 표

현된다.

하지만, 현재 옛한글 입력기에서 조합형의 옛한글을 표

현하는 데에 있어서 음절 구성 형식과 형에 맞춰지지 않

고 단지 한 음절 구성 형식에 맞춰져 출력되고 있는 실

정이다. 예를 들면,

①초성 복자모 ‘’ + 중성 자소 ‘ㅏ’ + 종성 ‘’ -> 
- 3형식 초성 + 세로중성 + 종성

②초성 복자모 ‘’ + 중성 자소 ‘ㅗ’ + 종성 ‘ ’ -> 
- 5형식 초성 + 가로중성 + 종성

그림 5 음절 구성(3형식과 5형식)의 글자모양 문제점

그림5를 보면 ①은 세로중성에 맞춰 글자 모양이 갖춰

져 있지만, ②는 가로중성에 대한 초성 ‘’의 모양이 가

로중성에 맞지 않다. 이는 음절 구성 형식에 맞춰진 폰

트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한 형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폰트 자체가 이러한

음절 구성 형식과 형에 맞춰서 제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자소형 최적 폰트 1,651자는 이러한 한

글 음절 9가지 형식과 3가지 형에 맞춰서 폰트가 제작되

었다. 그 예로 그림6을 보면, 초성 ‘ㄱ’의 음절 구성 형식

의 9가지 글자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성 ‘ㄱ’의

2형식의 3가지 형에 따른 글자 모양이다. 형에 따라 낱

자소만으로 복자모로 조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MS워드나 글에서 조합형 옛한글 약

160만자를 표현한다고 하지만, 단지 한 형식에 맞춰진

글꼴을 표현하는 게 전부다. 이유는 폰트가 한 형식에

맞춰서 제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완성형 옛한글 약

5천자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약 399억

음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즉, 현재 제작된 폰트들

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절 구성 형식에

맞춰 폰트를 제작하려면, 폰트 글자 모양이 기존 에 제

시한 자모의 모양이 몇 십 배의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소형 최적 폰트는 단지 낱자소

1,651자만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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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성 ‘ㄱ’의 음절 구성 9가지 형식과 3가지 형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컴퓨터에서 한글 및 옛한글 그리고 

훈민정음을 표현하는 방안과 음절의 표현범위에 관한 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낱자소를 기반으로 한 훈민정

음 399억 음절 표현 방법 연구에서 최적의 낱자소 폰트

의 수 1651개로 그 표현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운영체제는 텍스트 코드와 폰트 코드가 일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폰트코드를 이용해서 모음의 글자

꼴에 따라서 다른 글자꼴을 가지고 399억 음절 조합폰

트 생성의 가능성을 기존의 방법과 함께 비교분석해 보

았다. 

  결론적으로 1651개 낱자소 폰트로 훈민정음 창제원리

에 따른 약 399억 음절폰트를 조합으로 생성하는 방법

이 기존의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며 글자꼴의 미려함이나 조합 가능한 음절의 범위로 보

아서 최적한 폰트 설계 방법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한글 

및 옛한글 표현법은 훈민정음 창제원리로 볼 때 50만 또

는 160만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임시방편적 방법에 불

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한글은 훈민정

음 창체원리에 따른 구현을 통하여 낱자소 코드인 정음

형 코드로 문서를 표현하고 음절글자꼴은 화면이나 프린

터에 표시할 때 표현하면 된다. 따라서 폰트파일에 접근

할 때 기본적으로 음절조합 자동틀을 포함시켜서 한 음

절 단위로 문자열을 입력하면 약 399억 음절의 조합음

절글꼴이 반환되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1651개의 자소형 최적 폰트로

써 399억 음절자를 조합해 냄으로써 기존의 구현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한글정보교환용 

코드체계는 임시방편적이며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

므로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따른 자소 중심으로 코드를 

제정하고, 음절자는 그 보조수단으로 삼으며, 폰트는 낱

자소로 설계하고 폰트파일에 접근할 때 음절조합 모듈을 

거치도록 조합음절폰트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추후 연구로는 자소형 최적 폰트를 제작하는 데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존 코드와의 호환성

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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